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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믿고 날뛰는 자본과 경찰
현대제철 현장에서 조합원 현행범 체포 … 일진하이솔루스 관리자, 자동차로 조합원 테러

 

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경

찰이 날뛰고 있다.

5월 4일 오전 정의선 현대자동차

그룹 회장이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

문했다.

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

규직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들은 9시 

40분쯤부터 통제센터 앞에서 선전전 

진행했다.

현대제철 원청이 비정규직지회가 

정상적으로 벌이는 선전전을 불법 

체증하고, 피켓을 끌어내리는 등 노

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

저질렀다.

경찰은 한술 더 떠 현장 안에서 

벌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미

신고 집회라며 해산명령 방송을 해

댔다.

이어서 경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부

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

행사했다. 지회장이 발언을 시작하

자 긴급체포하더니, 조직부장에 이

어 수석부지회장, 사무장을 모조리 

체포했다.

경찰은 조직부장을 짓밟아 다치게 

했다. 경찰은 이상규 지회장 등에게 

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불법으

로 연행했다.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

는 조합원들이 끌려간 당진경찰서 

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일 예정이다.

이날 지회 간부들에게 현행범이라

며 수갑까지 채우라고 지시하고 직

접 체포를 지휘한 

당진경찰서장은 최

성영이다. 최성영

은 2011년 1월부터 

2014년 1월까지 남

대문서 경비과장 

노릇을 하면서 금

속노조, 쌍용자동

차지부 대한문 농

성과 민주노총을 

표적 삼아 공권력

을 남용한 악질 

경찰이다.

한편, 5월 2일 0

시 불법 직장폐쇄

를 저지른 일진하

이솔루스의 관리

자가 5월 4일 아

침 지회 간부들을 

자동차로 밀어버

리는 테러를 저질렀다.

지회는 4일 아침 전북 완주 공장 

정문에서 사측의 불법 대체 인력 투

입을 감시하는 조합활동을 벌이고 

있었다. 사측 중간 관리자인 아무개

가 조합활동 중이던 수석부지회장, 

조직부장 두 명을 승용차로 들이받

았고,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

다. 가해자는 음주측정 후 연행됐다.

테러 소식을 접한 노조 전북지부 

일진하이솔루스 전 조합원이 정문 

앞에서 사측 책임자 사과와 재발 방

지 약속 촉구 투쟁 전개했다.

경찰은 자본에 기울어진 태도를 

직장폐쇄 때부터 이어왔다. 5월 2일 

쟁의 중인 현장에 집단으로 나타나 

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

방해했다. 경찰은 이날 사측 테러 

이후 벌인 지회 조합활동에 대해 업

무방해로 체포하겠다며 세 차례나 

해산명령을 했다. 지회의 흔들림 없

는 투쟁 끝에 사측 전무가 공개사과

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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